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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가구 소득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5년 한부

모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한부모 1,11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양육어려움(=.354), 인터넷 사용문제(=.234)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은 자녀와의 대화시간(=-.192), 자녀의 긍정적 변화(

=-.21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44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는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19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167)가 확인되었다. 셋째, 다집단 분석 결과, 가구 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한부모의 양육 과정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가 중요하며,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edictors of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nd to demonstrate the structural path among the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use of children that related to positive changes based on family incom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14 single parents from divorced families sourced from a study on the status of 
single-parent families in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with family incomes and multi 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ngle-parent's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turned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difficulties( =.354) and 
children's internet use ( =.234). Single-parent's perceived parenting difficulties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internet use ( =.440) but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parent-child communication( =.192) and 
positive changes of children( =.218). Interestingly, internet use of children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positive changes. Seco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difficulties, and  children's internet use had 
a negative mediating effect with the relationship where single-parent's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had an effect on positive changes of children( =.167). Second, between the family groups based on family incom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a practical proposal to help single parents not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and to help decrease the 
internet use of children to improve positive changes. 

Keywords :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atic internet use, Positiv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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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이혼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가 겪은 가장

큰 역경 중 하나이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삶을 완벽하

게 변화시키며[1], 그 자체로 부정적 자녀 발달의 원인이

된다[2]. 이혼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행

동, 정서, 인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높다[3-6].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많은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

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등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혼 가정의 자녀

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7-12], 부모 변인

인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 변인인 인터넷 사용문제가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

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

혼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가구 소득에 따라 구

조적 관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지각된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정신 건강

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한

부모 가정의 부모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12]. 특히, 이혼 가

정의 어머니는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부모의 심리적 특성

은 양육 과정으로 전이되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4-15], 이혼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지각한 사회적 차별 경험에 기인한 심리

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 어려움에 기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17]. 이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는 부모 자신

의 사회적, 정서적 건강에 기초하여 부모로부터 자녀에

게 전이되기 때문이다[18]. 양육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

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지

지적이지 못한 양육 반응을 보인다[19-20]. 특히, 이혼

후 제한된 자원을 가진 부모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며, 이에

자녀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21].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대인관계 및 정신적 문제를 유

발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낮출 수 있다[22-24]. 자녀의

인터넷 과다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대화시간, 가족기능 등이

보고되고 있다[11, 25-27].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특히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이 보고

되고 있다[28].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정의 자

녀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상실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29], 이혼 가정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게 된다[28, 30].

일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참여,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31]. 경제

적 어려움은 결혼 관련 디스트레스와 엄격한 양육을 촉

발하여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특히, 낮은 소득 가정의 자녀는 이혼에 따른 적응의 어려

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물론 일

부 연구는 이혼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자녀의 학

교생활 정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3]. 이혼 가정에서 가구 소득이 자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의구조적관계의효과크기가달라지는지검증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가정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를 살펴

본 대다수 연구들이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변인이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

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점이 있다. 둘째,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대

다수가 적은 표집의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표집

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에 따른 이혼 가정 한부모

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

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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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1)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적 영향 관계를 확

인한다.

2) 가구 소득에 따라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

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

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

적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모형에 기초한 다집단 분석방법을 적

용하여 가구 소득에 따른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

담하여 수집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단계층화추출법에 기초하

여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2,552명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34].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에 기초하여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면서, 중학생

이상 연령(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한부모로서 경험한 부당, 차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

항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

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

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4]. 점수가 높을수록 한부모로서 경험한 부당, 차

별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

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91로 확인되었다.  

2.3.2 자녀와의 대화시간 

한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

하는 평소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을

보냅니까?’이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

는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

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34]. 

2.3.3 양육 어려움

한부모로서 느끼는 양육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

항은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

렇다 ④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1로 확인되었다.  

2.3.4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

부모가족 실태조사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인터넷 사용현

황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인터넷 문

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우곤 한다, 인터넷에 빠진 이후 폭

력적(언어적, 신체적)으로 변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중 하

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

용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34]. 문항내적일관성 신

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95로 확인되었다.

2.3.5 자녀의 긍정적 변화

한부모가 된 후의 자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

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나의 관계,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영역에서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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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진 편이다 ③ 변화가 없다 ④ 좋아진 편이다 ⑤ 매

우 좋아졌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4]. 점수

가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변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86로 확인되었다.   

2.3.6 가구소득

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

하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의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처리를 위해 AMOS 20.0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구조모형 분석은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접근 방법을 사용하

였다. 측정모형과구조모형의적합도는 , CFI(comperative

fit index: CFI),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그

리고 측정변인은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방법에 기

초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셋째, 가구 소득에 따른 다집

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

증을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

부모의 성별은 남성 429명(38.5%), 여성 685명(61.5%), 

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 93명(8.3%), 40대 820명

(73.6%), 50대 이상 201명(18.0%), 학력은 중졸 이하 98

명(8.8%), 고졸 이하 752명(67.5%), 대학 이상 264명

(23.7%)이며,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 203명

(18.2%), 5∼10년 미만 432명(38.8%), 10년 이상 461명

(41.4%), 무응답 18명(1.6%), 자녀의 성별은 남아 590명

(53.0%), 여아 524명(47.0%), 만나이평균은 16.15(SD=1.53)

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14)

Variables Category n %

Parents’ sex
male 429 38.5

female 685 61.5

Childs’ sex
male 590 53.0

female 524 47.0

Parents’ Age 

(yr)

<30 93 8.3

<40 820 73.6

>50 201 18.0

Years for being 

single-parent 

(yr)

<5 203 18.2

6-10 432 38.8

10> 461 41.4

unknown 18 1.6

3.2 기술통계와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충족

기준인 절대값 왜도 2, 첨도 4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35]. 

Pearson 상관분석에 기초하여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양육 어려움과 인터넷 사용문제와는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와 부적 상관관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는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 어려움은 인터넷 사용문제

와 정적 상관관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는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인터넷 사용문제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측정학적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기초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df=84, N=1,114)=325.444, p<.001, TLI=.972, CFI=.978, 

RMSEA=.051(90% 신뢰구간=.045∼.057), SRMR=.038

로 확인되어 측정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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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요인부하량,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AVE값과 잠

재변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AVE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를 확

보하였다[36-39]. 

Table 2.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1,1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82** 1 　 　 　 　 　 　 　 　 　 　 　 　 　 　

3 .77** .74** 1 　 　 　 　 　 　 　 　 　 　 　 　 　

4 -.05 -.05 -.073* 1 　 　 　 　 　 　 　 　 　 　 　 　

5 .17** .16** .17** -.15** 1 　 　 　 　 　 　 　 　 　 　 　

6 .29** .29** .30** -.18** .60** 1 　 　 　 　 　 　 　 　 　 　

7 .24** .23** .25** -.11** .51** .68** 1 　 　 　 　 　 　 　 　 　

8 .32** .33** .36** -.16** .31** .44** .43** 1 　 　 　 　 　 　 　 　

9 .31** .31** .34** -.17** .28** .41** .42** .89** 1 　 　 　 　 　 　 　

10 .33** .34** .36** -.18** .31** .46** .45** .87** .85** 1 　 　 　 　 　 　

11 -.10** -.13** -.14** .18** -.24** -.28** -.25** -.25** -.22** -.26** 1 　 　 　 　 　

12 -.10** -.15** -.17** .20** -.15** -.25** -.21** -.27** -.26** -.31** .44** 1 　 　 　 　

13 -.12** -.13** -.16** .12** -.16** -.21** -.20** -.20** -.20** -.22** .32** .51** 1 　 　 　

14 -.16** -.16** -.17** .13** -.14** -.19** -.17** -.18** -.20** -.20** .34** .47** .57** 1 　 　

15 -.16** -.18** -.22** .21** -.20** -.24** -.24** -.28** -.28** -.29** .42** .52** .54** .65** 1 　

16 -.11** -.16** -.17** .21** -.20** -.27** -.24** -.26** -.25** -.30** .45** .54** .57** .64** .78** 1

M 1.75 1.75 1.73 3.17 2.85 2.37 2.27 2.07 1.94 2.06 2.88 3.14 2.99 3.08 3.01 3.02 

SD .80 .78 .80 1.07 .61 .60 .67 .90 .88 .91 .59 .65 .59 .56 .59 .57 

Sk .79 .71 .80 .21 -.47 .04 .10 .62 .67 .63 -.19 .33 .44 .69 .36 .38 

Ku -.10 -.30 -.19 -.98 .02 .04 -.30 -.39 -.47 -.39 1.82 1.55 2.97 3.16 2.10 3.22 

* p<.05, ** p<.01
1: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1), 2: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2), 3: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3), 4: Parent-child communication, 5: Parenting difficulties(1), 

6: Parenting difficulties(2), 7: Parenting difficulties(3), 8: Problematic internet use(1), 9: Problematic internet use(2), 10: Problematic internet use(3), 11: Positive changes of children(1), 

12: Positive changes of children(2), 13: Positive changes of children(3), 14: Positive changes of children(4), 15: Positive changes of children(5), 16: Positive changes of children(6)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114)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 AVE CR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of 

single-parent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1) 1.00 .92 

.85 .94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2) .95 .02 42.57*** .89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3) .91 .02 38.04*** .84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ing difficulties(1) 1.00 .67 

.80 .92 Parenting difficulties(2) 1.28 .06 22.39*** .88 

Parenting difficulties(3) 1.28 .06 21.62*** .78 

Problematic internet use 

Problematic internet use(1) 1.00 .95 

.89 .96 Problematic internet use(2) .96 .02 59.92*** .93 

Problematic internet use(3) .98 .02 58.14*** .92 

Positive changes of children

Positive changes of children(1) 1.00 .51 

.76 .95 

Positive changes of children(2) 1.39 .09 15.22*** .64 

Positive changes of children(3) 1.33 .09 15.66*** .67 

Positive changes of children(4) 1.40 .09 16.52*** .75 

Positive changes of children(5) 1.71 .10 17.59*** .86 

Positive changes of children(6) 1.67 .09 17.70*** .8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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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모형 검증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관계를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

인한결과 (df=95, N=1,114)=347.987, p<.001, TLI=.971,

CFI=.977, RMSEA=.049(90% 신뢰구간=.043∼.054), 

SRMR=.037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중 한

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이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모형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40]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직접효과 2개 경로를 삭

제한 경쟁모형을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df=97, 

N=1,114)=351.466, p<.001, TLI=.971, CFI=.977, 

RMSEA=.049(90%신뢰구간=.043∼.054), SRMR=.040〕.

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df=2)=3.479, p>.05). 이에 간명성

이 높은 경쟁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최종모형

은 자녀의 긍정적 변화 변량의 18.5%를 설명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 p<.05, ** p<.01, *** p<.001

Fig. 2. Revised model

〔Fig. 2〕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한부모가 지각

한 차별 경험은 양육어려움(=.354), 인터넷 사용 문제

(=.23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192),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440),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218).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

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081),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158).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

가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199).

비모수 붓스트랩 방법(non-parametric bootstrapping)

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한부모가 지각한 차

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

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Total 

effect

( )

Direct 

effect

( )

Indirect effect

(b,  )
Bias-corrected 

95% CI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68

(-.167)
.000

-.068

(-.167)***

-.201∼

-.134

*** p<.001

          

3.5 다집단 분석

가구 소득에 따라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자녀와

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변

화 간 관계에서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의 단계를 거

쳤다.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은 선행연구에 기초하

여[41] 데이터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저소득 집단과 고소

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형태동일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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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분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저소득 집

단의 적합도 지수는 (df=95, N=600)=226.863, p<.001,

TLI=.973, CFI=.978, RMSEA=.048, SRMR=.040, 고소

득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df=95, N=514)=244.234, 

p<.001, TLI=.962, CFI=.970, RMSEA=.055, SRMR= 

.043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df=190, N=1,114)=471.104, p<.001,

TLI=.968, CFI=.975, RMSEA=.036, SRMR=.04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과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부가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

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4.623(p>.05)], 이를 통해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경로 동일화 제약을 부가한 모형 간 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88(p>.05)], 이

를 통해 구조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가구 소득에 따른 경로계수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5.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471.104*** 190 968 .975 .040 .036(.032∼.041)

Full metric 

invariance
485.727*** 201 .969 .974 .040 .036(.032∼.040)

Structural 

invariance
495.415*** 211 .971 .974 .041 .035(.031∼.039)

*** p<.001

Table 6.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에 따른 이혼 가정 한부모

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

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의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한부모가 지각

한 차별 경험 수준은 양육 어려움과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정신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13]. 또한, 한부모의 지각된 차별 경험이 자녀

의 인터넷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 낮은 가족 기능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를 촉발

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27],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

험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낮은 가족 기능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

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된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대

처 스타일 및 대처 전략이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13], 본 연구결과는 이혼 가정의 한부모가

Paths
Low income High income

  
b  b 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arenting 

difficulties

.196*** .358 .192*** .342 .0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arent-child 

communication

-.018 -.012 .055 .04 .575 1

Parenting 

difficulties→Internet uses
.91*** .434 .99*** .471 .37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Internet 

uses

.264*** .23 .286*** .242 .109 1

Parent-child 

communication→Internet 

uses

-.031 -.041 -.101** -.119 2.683 1

Parenting 

difficulties→positive 

changes of children

-.166*** -.233 -.125** -.163 .48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07 -.019 -.051** -.119 2.444 1

Parent-child 

communic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36*** .139 .058*** .188 1.623 1

Internet uses→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72*** -.21 -.052* -.143 .503 1

Parenting 

difficulties→Parent-child 

communication

-.438*** -.159 -.617*** -.25 .983 1

all strains 9.68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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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

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일반 가정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 어려움에 기인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는 선행연구[16-17]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25-26, 42-43],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양육 특성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 및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높은 양육 질은 자녀의 부모의 이혼 관

련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44], 이혼 가정 한부모의 양육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긍정적 변

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대화시간은

자녀의 문제행동, 인터넷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11, 45-46]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로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데[47],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줌으

로써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한부모가 지각

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뿐 아니

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 과정으로 전이되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14-15]. 

셋째, 가구 소득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계수 간 효과크기 차이는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이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

제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이

혼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

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

에[48],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인

터넷 사용 문제 및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

서의 긍정적 변화에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 이혼 가정 자녀의 특성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이 적은 표집 인원을 대상으로 변인 간 단순 관

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이혼 가정 한부모의 특성과 자

녀의 특성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

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했

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혼 가정의 한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부모-자녀 간 대화 시간, 자녀의 인터

넷 사용문제가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

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함의점을 제시했다는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 이상 연령(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

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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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혼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 및 학

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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